
올여름광주전남지역에 역대급 무더

위가이어지는가운데, 폭염속광주시민

들의대중교통이용이급감하는등생활

패턴도 바뀐것으로나타났다. 지하철의

경우하루평균이용객이 4000여명줄었

으며시내버스는방학기간감차를감안하

더라도하루평균3만명이감소하는등올

여름 무더위가 시민들의 이동에 영향을

끼친것으로분석되고있다.

22일광주시에따르면지난7월22일광

주전역에발효된폭염경보는이달 21일

까지 25일간 유지됐다. 이는 2023년 19

일을 훨씬 넘겼고, 역대 최고 기록인

2018년 36일에 가까워지고있는모양새

다.

상황이이렇다보니광주에서대중교통

으로이동하는시민들이크게줄었다. 주

된 이용객인노인과학생들이한낮에이

동을거의하지않기때문이다.

지난7월22일부터8월4일까지광주지

하철하루평균이용객은4만2704명으로

집계됐다.이는광주지하철하루평균이

용객 4만6800여명에 비해 매일 4100명

가량이감소한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월22일 5만

240명△7월23일5만380명△7월24일4

만8976명 △7월25일 4만9945명 △7월

26일5만635명△7월27일3만4965명△

7월28일2만6890명△7월29일4만6160

명△7월30일4만6514명△7월31일4만

6333명 △8월1일 4만5003명 △8월2일

4만5582명△8월3일 3만2470명△8월4

일2만3768명등이다. 7월이용객이가장

많이줄어든 27일과 28일은장마가끝나

고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치솟았다. 8월

첫주말인3일과4일역시평일의절반에

도못미쳤다.

올 여름 시내버스이용객도크게감소

했다.버스의경우통상여름방학기간감

차를하는데,올해는평일기준1000대에

서 911대로 줄였다. 이럴 경우 평년의

10%~14%정도 이용객이 감소하지만 올

해는20%이상줄어든것으로확인됐다.

지난 6월 광주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은

28만4310명이었으나폭염이본격화된7

월22일부터 8월4일까지 하루 이용객은

25만여명으로3만명가량감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통 여름 폭염기간

이나방학에는대중교통이용량이감소한

다면서도 올해는평년에비해이용객이

더욱감소했다. 이는주고객인고령층과

학생들이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로 인

해이동을자제했기때문이라고말했다.

대중교통이용감소는외식산업에도큰

타격을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

통공사(aT)의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외식산업지수) 조사결과, 올 2분기외

식산업지수는75.6을기록했다.지난1분

기 79.28과 비교해 3.68P(포인트) 내렸

다.

전문가들은 3분기에도 지수가 내려갈

것으로예측하고있다.수출회복내수부

진에이른장마와기록적인폭염으로사

람들이외식을줄이고있기때문이다.

외식업불황은자영업자폐업으로도이

어져통계청추산7월전국자영업자6만

2000명이감소했다.

광주상무지구한식당업주는 고물가

로인한가계소비가감소하고있는데다

날씨가너무더워사람들이움직이지않

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식자재 가격

및인건비, 공공요금까지상승해버틸재

간이 없다. 상무지구도폐업하는사람들

이계속늘어나고있다고말했다.

노병하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국적으로연일폭염특보가이어지는

가운데올여름 광주전남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역대최다 기록을경신했다.

22일기상자료개방포털에따르면지난

6월1일부터이달 21일까지광주전남열

대야일수는26.4일로집계됐다. 이는관

련통계집계가시작된1973년이후열대

야가가장많이발생한것이다.

발생월별열대야일수는 6월 0일, 7월

13.1일, 8월13.3일이다.

아직 여름이지나지않았지만벌써평

년(1991∼2020년 평균) 열대야 일수

11.4일의두배를뛰어넘었다.종전기록

인 2018년(25.7일) 이후 5년 만에 역대

최다기록을다시썼다.

열대야기준은오후6시부터다음날오전

9시사이기온이25도이상유지될때다.

기상청은광주와목포여수완도장흥

해남고흥등 6개지점의관측값을평균

산출해열대야일수를집계한다.

간밤 광주전남의밤 최저기온은 여수

거문도 29.8도, 진도 지산 28.3도, 영광

낙월도 28.2도, 신안 임자도 28.1, 완도

여서도 28.1도, 무안 운남 28.1도, 목포

27.9도,순천27.6도등을기록했다.

기상청은북태평양고기압가장자리를

따라덥고습한바람이유입되고,장마이

후 상층에티베트고기압까지중첩돼밤

에도높은기온을보인것으로분석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대기가 불안

정해소나기가자주내릴가능성이있다며

비가그친뒤에는오히려습도가높아무

덥겠다.온열질환발생가능성이높으니주

의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 박찬기자

2024년8월23일금요일 음력7월20일제10066호

광주7 8월대중교통이용객급감

지하철승객하루평균4천명감소

시내버스방학등겹쳐 3만명줄어

외식업직격탄…자영업자폐업증가

역대급폭염에이동자제…생활패턴바꾼무더위

광주전남지역열대야일수 최다경신 6월이후이달21일까지 26.4일집계

1973년이후최다…평년2배넘어서

연일지속된폭염으로열대야도역대최다일수를기록한가운데최근전남대운동장에서시민들이야간에운동을하며열대야를이겨내고있다. 김양배기자


